


작가의 말

아이들은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. 

그래서 복도에서도, 교실에서도 뛰고 싶어합니다. 

선생님들도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내에서는 다칠 위험이 있어 

아이들에게 뛰지 않고 걸어 다닐 것을 지도합니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

선생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답니다. 

복도와 교실에서는 달리기왕이 될 수 없는데, 

진정한 달리기왕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

딩 동 댕 동
“야호! 쉬는 시간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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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윤아, 뛰지 마＂

민수도 뛰고 있네.

질 수 없지.

난 달리기 왕이니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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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를 앞질러야지.

화장실로 달려!

나는 복도의 달리기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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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걸어 다녀요.

복도에서 뛰지 않아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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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
나는 멈출 수 없어.

복도를 뛰면
기분이 상쾌해지거든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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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네



흠,

교실 안은 뛰기에 너무 좁은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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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슨 소리야.
책상은 장애물일 뿐이야.
요리조리 피해서 1등 해야지.
나는 교실의 달리기 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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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야!”

“다리를 다친 거 같아.”

“나는 팔이 아파.”

“얘들아, 얼른 보건실에 가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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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오늘은 달리기 시간인데 누가 달리기왕이 될까?”

딩 동 댕 동
“야호! 체육시간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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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수와 도윤이는 다쳐서 
뛰지 못했어요.
결국 달리기왕은
도윤이도, 민수도 아닌
다른 친구가 
되었네요.

“내가 달리기 왕이야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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